
제 절 대한제국기 의병항쟁

대한제국의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. 의병항쟁은 1894년 후

반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이래 약 20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. 특히, 일본의 침략과

내정간섭이 강화될수록 의병항쟁도 거세어졌다. 이를테면 1895년의 명성황후시해사건과 단

발령 그리고 1896년의 의관제도의 개정과 아관파천시기에 더욱 그러하였다. 이러한 사건이

곧 제1차 의병의 빌미가 되었던 것이다.

1904∼1905년을 전후하여 의병항쟁은 더욱 격화되었다. 1904년의 한일의정서와 한일협약 그

리고 1905년의 을사늑약 등과 같은 일제의 정치적 침탈이 이어졌기 때문이다. 이를 제2차

의병이라 한다.

1907년 후반 이후 약 2년여 동안 벌어진 의병투쟁은 가장 격렬하여 전쟁이나 다름없었다.

1907년 들어 일제는 고종의 강제퇴위와 한일신협약 그리고 군대해산 등을 단행하여 조선의

주권을 유린하였다.이무렵 경제적 침탈이 가중되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.따라서 조선민

의 대일감정이 악화됨으로써 의병에 투신한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였다. 바로 이 시기가 제3

차 의병에 해당된다.

1907년부터 약 5년간 일본 군경과 교전한 의병의 숫자는 14만여 명이나 되었으며,
1)
1907년

7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에 1만 4,566명의 의병이 일제의 총칼에 살육되었다.
2)
당시 의병들

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며,의병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.

그런데 제3차 의병 당시 전라도 의병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였다. 이러한 사실은 일찍이 박

은식(朴殷植)이 언급한 바 있는데,다음의 기록이 그것이다.
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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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개 각 도의 의병을 말하건대 전라도가 가장 많았으나 지금은 능히 그 상세함을 알 수 없다 이에 훗

날을 기대하노라

각 도별로 활동의 다소를 논할 때 전라도가 가장 많았지만,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

후일을 기대한다는 것이다. 실제로 그러하였는지는 이미 입증되고 있다. 즉, 1908년 일본 군

경과의 교전횟수와 교전의병수에서 전라도는 각각 25% 와 24.7% 를, 1909년에는 각각 46.6%

와 59.9% 를 차지하였다.
4)
그러나 1910년 8월 하순에 조선이 일제에 강점되면서 의병의 활동

도 위축되었다. 이 시기를 전후하여 국내의 의병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건너가 독립군으로

전환되었다.이에 이 글에서는 대한제국기의 의병,특히 그 중에서도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

부지역의 의병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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